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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북지역 시설하우스 후작 벼 재배에 따른 생육특성, 토양이화학성 및 잡초발생양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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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시설하우스의 작물재배 시 소득에 따른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시설작물의 재배가 증가하고 있다. 하지만 시설하우스 

내 염류집적으로 인한 염류장해가 발생함에 따라 작물의 상품성을 떨어뜨리고 수량을 감소시켜 농가의 소득감소를 초래

하게 된다. 염류집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담수 제염법, 객토, 표토제거, 흡비·녹비작물의 재배, 미생물제제 처리 

등이 있는데 벼 재배를 통한 시설하우스 염류 제거 효과는 85% 정도로 다른 제염작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. 시설하우스 

벼 재배를 통한 답전윤환 시 작물의 생육과 수량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논상태와 밭상태의 변환과정에서 다양한 잡초가 

발생하게 된다. 따라서 본 연구는 시설하우스 벼 이모작 재배 시 벼의 생육특성과 수량, 토양화학성변화 및 잡초발생양상

을 분석하였다. 

[재료 및 방법]

중부지역 시설재배지 벼 이모작 재배를 위해 충청북도 음성 시설하우스에서 품종은 극조생종인 백일미, 한설과 조생종인 

오대, 운광, 화왕을 시험재료를 사용하여 2016년도 7월 10일과 7월 20일에 30×15cm의 재식거리로 각각 이앙하였다. 

주요 조사항목으로는 생육특성, 수량 및 수량구성요소와 시설 내 발생 잡초와 이앙 전, 이앙 후 60일, 수확 후의 토양을 

채취하여 토양이화학성을 조사하였다. 

[결과 및 고찰]

7월 10일 이앙 시 출수기는 백일미가 8월 20일로 가장 빨랐고 화왕이 9월 3일이었다. 7월 20일 이앙기의 출수기는 

백일미가 8월 29일, 화왕은 9월 13일에 출수하였다. 품종별 본답생육일수는 운광 94∼98일, 오대 93∼95일, 백일미 

84∼85일, 한설 89∼91일, 화왕 99일 이었다. 수량구성요소인 등숙비율은 운광을 제외한 모든 품종에서 80% 이상이었

고, 운광은 68.8∼79.7%로 다소 낮았다. 수당립수는 운광, 한설 및 화왕은 7월 10일 이앙구가 7월 20일 이앙구보다 

많았으며 오대와 백일미는 7월 10일 이앙구가 적었다. 천립중은 모든 품종에서 7월 20일 이앙구가 1.3∼2.7g 무거웠다. 

10a 당 쌀수량은 운광 531∼561kg, 한설 422∼433kg, 화왕 418∼429kg, 오대 379∼493kg, 백일미가 361∼397kg의 

수준 이였다. 토양특성 분석결과 이앙 전의 pH는 5.1이였고 수확 후에는 6.5로 증가하였다. 토양 전기전도도(EC)는 

이앙 전은 2.4ds/m, 이앙 후 60일에 0.8ds/m, 수확 후에 0.48ds/m로 이앙 전과 수확 후를 비교했을 때 1.92ds/m의 차이가 

났으며, 제염률은 80% 이었다. 시설재배지에서 발생한 잡초 초종은 피, 물달개비, 방동사니, 매자기, 새섬매자기, 미국외

풀, 올챙이고랭이, 가막사리 총 8종이 발생하였으며, 피>올챙이고랭이>매자기·방동사니 순으로 피의 발생량이 가장 많

았다. 답전윤환에 따른 잡초발생의 변화양상을 확인하려면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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